
樎人犯重禁已 恐障禪定 雖不依諸經修諸檧
法 但生重懺愧 於三寶前 發槜先罪 斷相續心
端身常坐觀罪性空樺十方佛
여기에서는 대승이참의 이익을 밝히고 있

다. 지금까지는대승사참법의편에서이참까
지갖추고있었는데가령열번째참회법에서
죄의성품이본래일어남이없다는점을밝힌
것이여기에해당된다. 그러나여기에서는대
승무상이참법의 편에서 역시 사참법까지도
갖추고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선정삼매에서 나왔을

때부처님께향을사르고예배하고계율과경
전 등을 독송하는 것이 사참에 해당된다. 가
령사중금계를범하고나서선정에장애가될
까염려하고계율이청정하지못하여삼매가
현전하지않는다고분명히알았다고하자. 이
럴경우모든경전에의지해서참회법을닦지
말고단지무겁게참회하고부끄러워하는마
음을내어불법승삼보전에자기가지은죄를
모두드러내어전에지었던무거운죄업을지
극정성으로참회하고, 아울러죄업이상속하
는마음까지단절한뒤에몸과마음을거두어
단정한몸으로고요히앉아서죄의성품을은
밀하게관찰해야한다. 
그렇게한다면죄업은본성이없어그자체

가 근본적으로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
기에서다시시방세계모든부처님을염불하
여죄업을참회하면서그생각이항상일정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큰 공
덕을염불하기도하고혹은홑으로아미타불
성호만을염불만하여도된다. 

樎出禪時卽須至心燒香橍拜懺悔誦戒及誦
大乘經典障道重罪自當漸漸消滅因此尸榯淸
淨禪定開發

가령 고요한 선정에서 나왔을 땐 즉시 지
극한마음으로향을사르고예배하고참회해
야만 하는데 <범망경>이나 보살계를 독송하
기도하고<법화경><능엄경> 등일체대승경
전을독송하면서도를장애하는지중한죄업

의참뜻을인식하고참회를구해야한다. 
이와 같이 참회한다면 죄업이 점진적으로

소멸하고악업까지단절하여계율이다시이
를따라서청정해지면여기에이르러서선정
과 지혜가 다시 계발된다. 이것도 죄업을 참
회로소멸하는하나의간단한방법이다. 

故妙勝定經云樎人犯重罪已心生怖畏欲求除滅
樎除禪定餘無能滅是人應當在空閑處攝心常坐及
誦大乘經一檛重罪悉皆消滅諸禪三昧自然現前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인용하고 증명하였

다. <묘승정경(妙僧定經)>은 오로지 선정의
이치만을 설명하고 있다. ‘묘승’이라는 것은
선정이가장뛰어나고미묘하다는의미이다.
때문에 오묘하고 뛰어난 선정삼매라는 의미
에서‘묘승정’이라고말한다. 
이경전에서는다음과같이이야기하고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업을 범하고
나서마음속으로두려움과공포심을내어그
죄업을소멸하고싶어할경우선정을제외하
면그죄업을소멸할다른방도가없다. 이사
람은반드시고요하고한가한처소에서마음
을 거두고 항상 단정히 앉아 좌선을 하거나
대승방등경전(大乘方等經典)을 수지 독송해
야만일체무거운죄업이모두소멸하고모든
선정삼매가자연스럽게나타난다.”
범어로‘삼매(三昧)’는 정정(正定) 또는 정

수(正受) 또는 조직정(調直定)이라고 번역한
다. 왜냐하면모든중생들이종일토록어지러
운망상으로육진경계를반연하는것은내마
음이 조화롭고 곧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령
선정을 수행한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도
로귀결하여조화롭고곧은상태로되기때문
이다. 이를 비유하면 뱀이 가는 길이 구불구
불하다가도곧은대나무통으로들어가면반
듯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듯해지는
이치와도같다. 
경전을듣거나외우거나염불을하면서지

관을수행하는데있어서그어떤경우를막론
하고그모든수행은계율을청정하게지니는

일이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된다는 점을 알아
야만한다. 
계율을 지니는 문제는 천태종에서 수행하

는스물다섯가지방편가운데제일첫번째과
목에해당된다. 이로써알수있는것은계율
을청정하게지니는것만이지관을수행할수
있는가장요긴한방편이라는점이다. 

第二衣食具足者 衣法有三種 一者如雪山大
士隨得一衣蔽形卽足以不遊人間堪忍力成故
위에서는 지계의 방편문제를 총론적으로

이야기했다. 지계의문제가끝나면다시의식
의문제를살펴봐야한다. 
지관을수습하려는자라면첫째계율을청

정하게지녀야하고두번째로는의식이만족
스러워야한다. 의복과음식은도를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양식이다. 가령 의식이
부족하다면 몸이 메마르고 불안정한데 어떻
게수행을하여도를이룰수있겠는가. 그때
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몸이 안정돼야만
도가높아진다”고하였고또“설법을하기이
전에음식이우선이다”라고도하였다. 
따라서 지관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음식

과의복이보조적인방편이라는점을알아야
만한다. 그러나의식은지나치게사치스럽거
나 화려한 것을 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음식과 의복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
우면탐욕만증가하여그것이반대로도를닦
는데장애요인이되기때문이다. 
의복과 음식 이 두 가지 법을 수용하는 문

제도각자상·중·하삼품의종류로나뉜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람의 근기가 삼품으로
분류되기때문이다. 
우선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의복부터

삼품으로분류해서설명해보기로한다. 
첫째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

할때중생을제도하려는목적때문에육년간
을고행했으며또과거전생에보살도를실천
할때일찍이보살의신분으로설산에거처하
셨다. 때문에 석가모니부처님을‘설산대사

(雪山大
士)’라고
도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산
은 그 산세가
극도로 높아 차
가운 기운이 매우
심하고 일년 내내
얼음과 눈이 녹아내
리지않고만년설로항
상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그 산을 설산이
라고부른다. 
설산대사께서전생에고행

을하실때의복한벌만을가
지고 몸의 형체를 가리면 그것
으로만족하였다고한다. 한벌의
의복은사슴가죽으로만든옷을말
하기도하며혹은풀을엮어서의복
을대신하기도했는데그목적은따뜻
함을 구하지 않고 티끌세상을 멀리 여
의고 인간세계에 다시는 유람하지 않으
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매섭게 추운
겨울이라할지라도한벌의의복만착복했으
며피부에동상이걸린다해도그것을인내하
고 옷을 더 입지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외부
환경을참고견딜수있는수행력을성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면 이를 두고
최상근기의의복이라고한다.  

■중앙승가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3) 과만(過慢)
재능과 지혜가 자신과 동등한 상대방에

있어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능가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 실제보다 한 계단 허망하게 승진
해 올라간 교만심을‘지나친 아만’이라고
합니다.

4) 만과만(慢過慢)
상대방이 나를 능가하는데도 반대로 자신

이 상대방을 능가한다고 생각해‘과만’보다
더욱뽐내는것을‘과만’에서더욱아만을부
린다고해서‘만과만’이라고합니다.

5) 증상만(增上慢)
‘증상만’은 아직 수행의 깨달음을 얻지 못
했는데도이미깨달았다고생각하는, 즉약간
의분야만을알았을경우에도매우많이아는
것처럼뽐내는마음의상태를말합니다.

6) 비만(    慢)
상대방이 많은 분야에서 나를 능가하는데

도자신이그보다약간부족하다하여상대방
의 수준을 자신에게 맞추어 격하시킨다거나,
상대방보다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신이그보다극도로부족하다고하는경우,
이두가지경우를모두자신을낮추는듯하나
실제로는 마음 속 깊숙이 아만을 부리는‘비
만’이라고합니다. 

7) 사만(邪慢)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은혜로운 덕

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그에게 커다란
덕을 베풀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악업의 행
위를실제인양믿고뽐내는마음을‘삿된아
만’이라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만심이 많은 사람

들은덕이드높은훌륭한사람을공경하지않
고, 그의 올바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기 때
문에 이로 인해 모든 선근종자(善根種子)가
끊겨 그 어떤 악행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처음엔거만한마음에서시작
하여 나중에는 반성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없이행해져끝내는다른사람들의원성을
사게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

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거만한 마음을 조
복받아야만나날이진보할수있을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번뇌의종류-만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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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우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구연(具緣)

죄업의본성이
본래없는이치를안다면
이것이바로진정한참회

입종 및 행자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서승가의꿈을키우고펼칠분을모십니다.

제 07-01호 2007. 11. 30

현 사용직인은 2007년 11월30일자로 사용정지 합니다.
이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임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규격: 30mm×30mm

직 인 계 인

규격: 34mm×14mm

공 고
제목 : 직인 및 계인 변경 공고
아래와같이직인및계인변경공고합니다.

○입종안내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사진3매)
▶ 주민등록증 등본 1통 ▶ 사찰 전경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50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
전 화 : (031)217-2170, 2633 / 017-871-8647(기획실장)
홈페이지 www.keunbon.org

문
의
처

‘영어로배우는선무도화랑사관학교’禪무드라명상테라피심성정화교육

신라화랑들의수련장이며조선시대승병들의동해안본부였던함월산의전통사찰골굴사에서는청소년들의인성교육과심신단련을위해
제32회겨울수련회를개최합니다.
컴퓨터게임이나과중한학습으로신체가허약하고정서가불안한청소년들에게d禪무드라명상테라피e를통한심성정화교육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d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e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
교육을지도합니다.

※언●●제 : 2007년12월~2008년2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이상)매주일요일입소.
※모집인원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

합니다. (*1개월씩4회이상수련시 1단승단심사자격부여)

※대●●상 : 초등, 중등학생 (고교생은일반인템플스테이)
※수련회비 : 1일3만원ㆍ1주일21만원ㆍ1한달70만원
※모집인원 :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모집인원 : ☞농협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골굴사)

* 접수및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 접수및문의: Fax (054 )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선요가·선기공·선무술·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승마,다도,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명미 교수님. 무용학)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 세면도구ㆍ필기도구ㆍ운동복ㆍ운동화ㆍ개인컵
장갑ㆍ모자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금지)

시간 내 용
5시 기상
5:30 새벽 예불ㆍ좌선 및 행선
7시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8:30 불교 강의ㆍ영어회화

시간 내 용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1시
108배 참회기도

ㆍ자아를 향한 서원
12시 점심 공양

시간 내 용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전통문화 강습(판소리,다도,승마 등)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ㆍ등산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시간 내 용
18시 저녁 공양
19시 저녁 예불
19:3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21시 점호 및 취침

선무도청소년화랑수련회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ㆍ선무도대학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ㆍ감은사지ㆍ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ㆍ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일과표


